
SK 최태원 회장, 선고연기 의혹!
법원, 2주 연기 결정에 외부압력 절대 없어 … SK 내부 우려감 증폭

5월30일 예정이었던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가 6월13일로 2주 연기되면서 연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

고 있다.

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(김상균 부장판사)는 “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밖에서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

있지만 결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선고가 연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”고 공식적으로 밝혔다.

그러나 갑작스런 선고 연기가 ▷SK글로벌 채권단의 법정관리를 신청 움직임 ▷4조원에 달하는 SK글로벌 

해외법인들의 추가 분식회계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.

법원 관계자도 “법률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뿐 외부적인 상황 에 휘둘리지도 않고 휘둘려서는 안된다”고 못

을 박았지만 “선고 연기 이후에도 간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것”이라고 밝혀 앞으

로 계속 SK 사태의 추이를 주시할 뜻임을 내비쳤다.

SK그룹은 최근의 문제들이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.

SK그룹의 한 관계자는 “최태원 회장 선고가 연기된 것과 일련의 사태들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”며 “판결 

내용도 안 좋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것 같아 회사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”고 전했다.

한편, 재판부가 작성중인 판결문은 A4용지로 약 200매에 달하는 이례적인 장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.

법원 관계자에 따르면, 일단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많고 서로 간의 법률적 공방과 쟁점이 치

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.

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선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나올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

엉뚱한 판결은 과학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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